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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물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01. 21.(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등 국가 행정기관을 총 동원해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하고, 지원배제하고 차별했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충북민예총이 제기했던 민사소송과 출판사들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국가폭력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범죄의 실체를 공론화하여 국가폭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법리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오늘의 판결은

기다렸던 소식임에틀림없다.그러나오늘의판결은국가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가해 행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당연한 과정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국가로 하여금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자유로운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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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정의를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체되어있는다른

민사소송 재판들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속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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